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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간접 경험 후 노인들의 정서 변화 양상:

사회적 지지, 우울, 미래시간조망 및 활동적 노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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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와 이후 두 달 뒤 수집한 노년기 정서 경험 자료를 바

탕으로, 노인들이 재난 간접 경험 이후 경험하는 정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 변인들

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작

용하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 수준의 영향과 더불어, 미래시간조망과 활동적 노년이 건강한

삶을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두 변인이 정서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세월호 사건 직후와 이후를 비교했을 때 사고 직후 예상대로 전반적

으로 긍정적 정서가 감소하였고 부정적 정서는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미래시간조

망, 및 활동적 노년 점수가 높은 사람들과 우울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두 시점간의 정서 변

동의 폭이 크지 않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사건 직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와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미래시간조망, 활

동적 노년 개념이 노년기 정서에 보호요인으로, 우울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서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노년기 정서, 재난 간접 경험, 사회적 지지, 노인 우울, 미래시간조망, 활동적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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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 각

종 범죄와 같은 일상적인 사건에서부터 자연

재해나 대형 인재와 같은 국가적인 사건에 이

르기까지 많은 사건들로부터 사람들은 정서적

으로 불안, 공포,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 1994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

고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

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 충

격과 그 여파는 보다 오래 남게 되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위에 열거한 재난들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직

접 겪은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들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정서적 고통

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비

슷한 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Suvak, Maguen, 

Litz, Silver, Holman, 2008).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

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실제로 본인이 경험

하는 것만큼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한다

(김지은 2013; Baschnagel, Gudmundsdottir, Hawk 

& Beck, 2009; Cho, Boyle, Keum, Shevy, McLeod, 

Shah, & Pan 2003; Holmes, Creswell & O’Connor, 

2007). 실제로 영상매체를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신문과 같은 문자 매체를 통해 사건

을 접한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도 하며(Cho et al., 2003), 동일본 대지진의 영

향을 받은 지역에서 종사하던 언론인들의 경

우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Uchida, Takenishi, Kanagawa, harada, Okawa, 

& Yabuno, 2012). 또한 사건의 정서적 영향은

사건 발생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

고 약화되는 것은 아닌데,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지리적으로 멀리 떨

어져 있는 영국 사람들조차 안녕감(well-being)

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Metcalfe, Powdthavee, 

& Dolan, 2011), 2005년 미국에 허리케인 카

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직접 영향을 받

은 지역 외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적 정서

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Kimball, Levy, 

Ohtake, & Tsutsui, 2006).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쓰나미의 충격적인 영상과 재앙

에 대한 방송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

은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다(Nikkei Newspaper 2011, June 12). 또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불안이 가장 먼저 일

어났다가 사라지고 이후 슬픔이 증가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강하게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Back, Küfner, & Egloff, 2010).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서적 위

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병리적인 수

준의 문제로까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을 갖

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노

출에 의한 재난 간접 경험도 직접적인 사건만

큼이나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간접

적인 경험 역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대형 사건들 중 가장 최근 국가적으

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지난 2014년 4월

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이다. 사건 후 대

중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배의

침몰 장면과 가족들이 오열하며 고통스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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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들은 전파를 통해 여과 없이 반복적으

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 더욱이 각종 매체

에서는 연일 이 사고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루

며 뉴스의 많은 시간을 이 보도에 할애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국민들의 정서

는 사건에 대한 분노, 희생자에 대한 공감으

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우울,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 재난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건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 대부분의 주변 사

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

히 사건을 통해 경험한 정서에 압도되어 무력

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에 대해 다소 인지적으로 접근

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정

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회복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

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 대상 연구의 필요성

재난의 직간접적 영향에 있어서, 청소년, 여

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들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구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게 될 노년층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

서변화와 이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탐구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

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됨에 따라 고연령층의

삶과 정서 그리고 적응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노인의

정서 경험과 개인차 변인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서 연구에서 노년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은 안정된 노년의 삶을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 연구를 통해 노

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을 위해 어떤 부분

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

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이 환경에 의해 정

서적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개입되는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들은 연령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인의 정서적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으로만 도움

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충분한 해결점에 도달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특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단순

히 상담을 제공하거나 반추의 억제를 권유하

는 등의 소극적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년 대상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차원의 가능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년기의 안정된 정서적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구체적 지원이 필

요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재

난 간접 경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건 직후

와 2개월 후의 노년층의 정서적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정서 경험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

로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와 위험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우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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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시간조망

(future time perspective) 변인과 건강한 삶에 기

능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적 노년(active aging)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네 변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노년기에 안정적인 정서적

삶을 위해 개인적 측면(노인우울, 미래시간조

망)과 관계적 측면(사회적지지, 활동적 노년)에

서, 또한 소극적 측면(사회적지지, 노인우울)과

적극적 측면(미래시간조망, 활동적 노년)에서

확인하는 데 네 가지 변인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동기

본 연구는 본래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 경험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연히

추진하게 된 연구이다. 기존에 계획한 연구의

연구참가자의 정서 자료를 수집한 시점이 4월

23일부터 25일 사이였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4월 16일)이 터진지 일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자료 수집 당

시 60대 참가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갱 서베

이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많은 참가자들

이 서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수집한 정서에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동시에, 만약 이후에 같은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수집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회복될 것이

며, 이는 개인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2개월 후 동일한 참가자들로부터 정

서 측정을 다시 실시하였는데, 이 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우선, 앞서 언급한

9/11테러 이후 안녕감 감소를 경험한 영국인

들의 경우(Metcalfe et al., 2011), 사건 직후 영

향을 현저하게 받다가 이후 2개월 동안 그 정

도가 작아졌고 12월에 접어들어서는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즉, 몇 개월 되지 않는 짧은

시점에서도 정서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던 것

이므로 2개월 후의 시점은 정서변화를 큰 무

리 없이 살펴볼 수 있는 시점이며 오히려 조

사 간 시점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 세월호 자체의

정서적 영향을 알아보는 데 결과를 흐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

월호 사건 당시 미디어에서 거의 한달 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건을 언급하였

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러한 미디어 언급도 잦아들었고 사회 분위기

도 어느 정도 차분하게 되돌아왔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 후 2개월

후인 6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동일한 참가

자들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노년기 정서 조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서조절 능력의 증

진은 정적 정서 경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큰 이득이 된다

(Bonanno, Westphal, & Mancini, 2011). 예를 들

어, 13년 간의 추적 결과, 긍정적 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훨씬 낮은 사망률을 보이며(Charles & 

Carstensen, 2010), 매일의 생활과 잠재적 외상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여러

적응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Papa 



조명현 등 / 재난 간접 경험 후 노인들의 정서 변화 양상: 사회적 지지, 우울, 미래시간조망 및 활동적 노년의 효과

- 675 -

& Bonanno, 2008)과 함께, 정적 정서는 나이

든 성인들에게 있어서 잠재적 외상 사건들에

대한 탄력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메

커니즘인 것이다(Birditt, Fingerman, & Almeida, 

2005).

자연재해에 대한 노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

들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데, 노인

들이 재앙과 같은 외상 경험에 보호적인 경향

이 있다는 관점(Acierno Ruggiero, Kilpatrick, & 

Resnick, 2006; Kato, Asukai, Miyake, Minakawa, 

& Nishiyama, 1996)과 노인들과 젊은 층의 심

리적 증상 수준이 비슷하다는 관점이 있다

(Goenjian, Najarian, Pynoos, Steinberg, Manoukian, 

Tayosian, & Fairbanks., 1994; Kohn, Levav, Garcia, 

Machuca, & Tamashiro, 2005). 즉, 노인들은 살

면서 재앙들을 더 많이 겪어왔는데, 이것이

미래의 비슷한 사건에 대처를 도울 수도 있지

만(Norris & Murrell, 1988), 반대로 이러한 경

험의 축적이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Fernandez, Byard, Lin, Benson, & Barbera, 2002)

는 것이다. 또한 Westerhof와 Keyes(2010)에 따

르면, 나이 든 성인들(older adults)은 정신적인

문제는 거의 없지만, 젊은 성인들(younger 

adults)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가 정서적으로 월

등하게 탄력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지배적이

다. 젊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든 성인

들은 정서 경험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사

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들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며, 그들의 사회적 환경

을 좀 더 온화하게 평가하고, 어려운 대인관

계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능숙하다

(Charles & Carstensen, 2010). 또한 그들은 낮은

수준의 대인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

이 있고(Birditt & Fingerman, 2003), 긴장을 가

져오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젊은 사람들보다

덜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Birditt, et al., 2005). 정서적 유연성(emotional 

flexibility)은 상실(Gupta & Bonanno, 2011)과 잠

재적 외상(Bonanno, Papa, Lalande, Westphal, & 

Coifman, 2004; Westphal, Seivert, & Bonanno, 

2010)에 대한 적응에 유리하다. 중년층과 노

년층을 비교했을 때, 노년층이 병리적인 문

제를 덜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주장이 성숙가설

(maturation hypothesis; Knight, Gatz, Heller, and 

Bengtson, 2000), 면역가설(inoculation hypothsis; 

Knight et al., 2000), 그리고 부담 관점(burden 

perspective; Thompson, Norris, & Hanacek, 1993)

이다. 성숙가설은 나이가 듦에 따른 심리적

성숙과 증진된 대처 유형이 노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을 덜 하게

한다는 것이고, 면역가설은 비슷한 외상 사건

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개인을 강한 정서적

반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두 가설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상을 다루는 지혜를

갖게 되어 정서적인 동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담 관점은 중년을 기준으로

본 가설인데, 중년집단은 노년집단과 달리, 가

정이나 직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담

이 있는 연령대이므로 가족과 생계를 위협하

는 재난이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다

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서 적응적 특징들은 전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설명되는 노년기

의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적 정서 경험

과 회복 과정과 같은 개인 내 정서적 역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

년기의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음의 요인들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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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맥락에서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은 노년기 탄력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데(Birditt et al., 2005), 대인관

계에서의 정적 정서는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

며(Keltner & Bonanno, 1997; Papa et al., 2008), 

이는 건강한 나이 듦(healthy aging)이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의 강력한 완충장치의 역

할을 한다는 모델의 증거이다(Rowe & Kahn, 

1987). 이러한 대인관계와 정적 정서를 이어주

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기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의미한

다. 사회적 지지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에 따라 여러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

적으로 House(1988)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

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하였으며, Thompson, Futterman, Gallagher- 

Thompson, Rose와 Lovett(1993)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원조,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사회

적 통합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노병일

과 모선희(2007)은 지지의 제공자에 따라 사회

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지역사회 지

지로 세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에 초

점을 두고 동시에 타인들도 자신을 부정적으

로 평가할 것이라는 역기능적 기대를 갖고 있

다(Cohen & Syme, 1985).

사회적 지지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조

절하는 기능을 갖는데(Cohen & Wills, 1985; 

Wheaton, 1985),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의 질과 건강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움

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별 노인들

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의한 심리

적 부적응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특히 친구의 지지는 노

인의 자살 생각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한다(배

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사회적 지지 자원의 상실을 경험하

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유양경, 2004; 최혜숙, 2006; Pender, 1996; 

Vaillant & Mukamal, 2001). 이는 노인에게 있어

서 사회적 지지가 의미 있는 관계의 지속을

통해 고립을 막아주고 정보나 조언과 같은 자

원들을 통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며,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지속하도록 격려함

으로써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때

문일 것이다(Newman & Newman, 199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외상 경험자들에게 있

어서 심리적 장애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Horowitz, 1993),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은

사람들이 재앙을 겪은 후 심리적 병리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Norris, Friedman, and Watson, 

2002; Norris, Friedman, Watson, Byrne, Diaz, & 

Kaniasty, 2002),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이 있을

때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

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 요인

이 되기도 한다(Bei, Bryant, Gilson, Koh, Gibson, 

Komiti, Jackson, & Judd, 2013).

가설 1.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재난 간접 경험 후 긍정적인 정서를

더 낮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

로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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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우울

우울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여러

유형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우울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연구

에 따르면, 높은 연령과 낮은 교육수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인 경우(허진수, 유수현, 2002; 

Cummings, Neff & Husaini, 2003), 그리고 남성

보다는 여성인 경우(김혜령, 2003; Heikkinen & 

Kauppinen, 2004)에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인

다. Hirschfeld와 Weissman(2002)에 따르면, 우

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 사회적 계층, 인종, 

가족력, 성격, 살면서 겪은 사건들(life events), 

일반적 질병 유무,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특히 신체

질환에 취약한 노년기에는 우울 관련 증상이

더 크게 증가한다(한준수, 이현수, 이성근, 정

인과, 1997). 구체적으로, 우울은 그 정도에 따

라 신체건강, 인지기능, 사회적 지지 등 노년

기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상태 저하가 유발

된다(김미혜, 이금룡, 정순둘, 2000; 김현숙, 유

수정, 한규량, 2002; Penninx, Guralnik, Ferrucci, 

Simonsick, Deeg & Wallace, 1998). 특히 우울은

노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실제 자살 사고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창

진, 황진수, 2008; 황미구, 김은주, 2008), 단순

히 삶의 질의 의미에서 벗어나 생존과도 직결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에서 독립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우울은 각각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우울(독

립변인)과 정서 상태로서의 우울(종속변인)의

개념이다.

가설 2. 우울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재난 간접 경험 후 긍정적인 정서를 더

낮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고, 시

간이 흐를수록 낮은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미래시간조망

자신에게 앞으로 남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 역시 개인의 동기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설명하는

변인이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이

다. 미래시간조망은 개인에게 앞으로 남아 있

는 시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Lang & Carstensen, 2002; 

Cate & John, 2007)으로서, 미래시간전망, 미래

시간관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찍이 Lewin 

(1942)은 시간전망의 개념을 주어진 시간에 존

재하는 개인의 심리적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

점의 종합이라고 보았으며, Wallace(1956)는 미

래 사건의 길이를 나타내는 ‘범위’, 미래사건

의 합리적 조직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성’, 시

간전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방향’

의 세 측면에서 시간전망을 설명하였다. 또한

Zimbardo와 Boyd(1999)는 이러한 시간전망이

인간의 경험에 의한 인지적 과정으로부터 나

타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래시간조망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미래시간조망

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먼 미래에 대해 보

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

상보다는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미래의 보상

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고(Zimbardo, 2008), 학

생들의 경우 보다 높은 내적 동기를 갖고 더

나은 자기조절 학습방략을 사용하면서 학습을

한다(Bilde, Vansteenkiste, & Lens, 2012). 또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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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간조망이 높은 노년층은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이주일, 2013). 

즉, 목표를 갖고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

래시간조망이 개인의 정서와 인지, 동기에 영

향을 주어 중요한 잠재변인으로서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Carstensen, Issacowiz, & Charles, 

1999).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인

나이보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나이가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Barnes-Farrell & Matthews, 

2007), 미래시간조망은 이러한 나이에 대한 지

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결정적

인 지표가 되고 있다.

가설 3. 미래시간조망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재난 간접 경험 후 긍정적인 정서를

더 낮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

로 회복될 것이다.

활동적 노년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적응

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들어 활동적

노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활동적 노년은 참여, 건강, 안전의 기회를 극

대화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

로 정의되는 개념으로(WHO, 2002), 이러한 활

동적 노년 개념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

든 활동들을 포함하고, 특정 대상의 노인이

아닌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개

인의 능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문화적 다양성

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산적 노년이

나 성공적 노년의 개념과는 다른 독립적인 개

념이다(유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우선, 참여는 노인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삶의 결정하고 장

기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능동적

개념으로서, 작게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사

소한 일들을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개발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과 같은 보다 큰 영역

에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

는 개념이다. 실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보

다 낮은 사망률을 보고하기도 한다(Cutler & 

Hendricks, 2001; Warr, 1987). 또한, 건강은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수준의 개념으로서, 노

년기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활동적 노년의 건강 요인은

현재 건강 상태는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노력 역시 포함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건

강한 노인들은 자아정체성이 보다 긍정적이

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인 태도

를 갖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보다 낙관적이

다(Brandtstadter & Rothemund, 1994; Kunzmann, 

Little, & Smith, 2002;). 마지막으로, 안전은 크

게 재정적인 안전과 환경적인 안전의 두 영역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

움이 없고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다면 보다 여

유롭고 안정된 활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은퇴

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노년기 삶의 만족도

가 높아지며(Carver, & Baird, 1998; Elder& 

Rudolph, 1999), 주거 형태가 안정감을 주는

경우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

며 사회 참여 또한 더 많이 하게 된다(Fonda, 

Clipp, & Maddix, 2002; Jenkins, Pienta, & 

Horgas, 2002).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안전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이다(유경 등, 2014).

가설 4. 비활동적 노년집단은 활동적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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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다 재난 간접 경험 후 긍정적인 정서를

더 낮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적 노년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노년층들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자료수집에서는

총 1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평균 연령은

64.53세(표준편차는 2.49)였으며, 남성과 여성

의 비율은 각각 75명으로 동일하였다. 2차 조

사에서는 조사 비용의 제약으로 1차 자료수집

에 참가한 참가자 중 절반인 8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차 자료수집에 참가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63.85세(표준편차 2.34)였으며, 1

차 자료수집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모

두 각각 40명으로 동일하였다.

측정도구

정서 변인

참가자들의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Russel 

(1980)이 Circumplex Model에 근거한 정서 중 8

가지 정서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고각성 정적 정서(흥이나는, 행복한), 고각

성 부적 정서(불안한, 화가나는), 저각성 정적

정서(평온한, 안정된), 저각성 부적 정서(우울

한, 지루한)의 4가지 차원, 8가지 정서가 측정

되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남일성과 윤현숙(2014)이 노

인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사

회적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무

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족과 상의할 수 있

다’,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

가 있다’, ‘내 감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

다’, ‘내 가족은 내 의사 결정을 기꺼이 돕는

다’, ‘나는 내 문제를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

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76이었다.

노인우울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축

형 노인 우울 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Yesavage, Brink, Rose와 Leirer(1983)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의 단축형을 조

맹제, 배재남, 서국희, 함봉진, 김장규, 이동우, 

및 강민희 (1999)가 한국형으로 번안한 척도이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미래시간조망

Lang과 Carstensen(2002)이 사람들의 미래시간

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김민희

(2003)가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한 10문항을 사

용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활동적 노년

활동적 노년을 측정하기 위해 유경 등

(2014)이 개발한 활동적 노년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참여, 건강, 안전의 세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각 요인들에

있어서 참여는 ‘자기개발활동’, ‘적극적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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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으로, 건강은 ‘정

신건강’, ‘신체건강’, ‘건강유지활동’, 안전은

‘환경안전’, ‘수입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항목별 신뢰도는 참여 .92, 건강

.84, 안전 .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4였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의 시

점(T1: 사건 일주일 정도 후)과 이후의 시점(T2: 

사건 2개월 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 변화

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1차 조사는 세월호 사

건(2014년 4월 16일)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 4

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에서

는 ‘어제’ 전반에 대한 회상을 하게하고 이때

8개 정서를 각각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였는지

를 물었으며,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정보가

함께 수집되었다. 그리고 1차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 중에서 설문에 다시 참가하는 것에 동

의한 80명으로부터 2개월 후(6월 24일부터 25

일 사이)에 같은 8개 정서에 대한 보고를 다

시 받았다. 두 시점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개인차 고저집단에 따른 각각의 정서 차

이를 알아보고 두 시점 간 정서 변화를 살펴

본 후 이러한 개인차 변인들이 정서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개인차 변인별 고저

집단은 평균값(사회적지지 3.53(.69), 노인우울

3.46(3.71), 미래시간조망 3.85(1.12), 활동적 노

년 3.46(.60))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네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근

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

해 접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점화하는 작업

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세월호 사

건이 국민정서에 영향이 큰 사건이었던 것만

큼 반복적인 노출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대전제로 해도 될 것이

라고 판단하였고, 어제를 회상하게 할 때 오

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적인 분위기가

누그러진 2차 자료수집 시에 특히 크게 오염

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서변화를 확인하

는 데 있어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 판단했

기 때문이었다.

분석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개인차변인에 따른 두 시점의 정서 차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시점 사이의 점수 차

는 T1 값에서 T2 값을 빼는 방식(이전 점수에

서 이후 점수를 빼는 방식, T1-T2)을 기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차 변인들의 고저

집단에 있어서 T1 시점에서의 정서차와 T2 시

점에서의 정서차를 확인하여 개인차 변인의

정서적 영향을 확인한 후, 이 고저집단의 두

시점간 변화량의 차이(T1-T2)를 분석하여 개인

차 변인이 이러한 변화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

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결 과

8개 정서 반응에 대한 각각의 T1과 T2의 평

균을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즉, 참가자들은 6월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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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2 T1 평균 T2 평균 t

흥이나는 4.46(1.88) 4.83(1.49) -1.70

행복한 5.25(1.64) 5.50(1.35) -1.57

평온한 5.12(1.48) 5.20(1.34) -.47

안정된 5.12(1.57) 5.28(1.24) -.86

불안한 1.95(1.46) 1.69(.95) 1.57

화가나는 2.03(1.56) 1.59(1.00) 2.33
*

우울한 1.90(1.40) 1.64(.90) 1.77

지루한 2.19(1.62) 1.81(1.18) 2.16
*

*p < .05

표 1. 사건 직후와 이후 정서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T1

사회적

지지

고

(n=40)

사회적

지지

저

(n=40)

평균차 t

흥이나는 5.10(1.68) 3.83(1.88) 1.28 3.20**

행복한 5.73(1.58) 4.78(1.58) .95 2.69**

평온한 5.70(1.29) 4.55(1.45) 1.15 3.76***

안정된 5.60(1.43) 4.65(1.58) .95 2.82**

불안한 1.85(1.39) 2.05(1.54) -.20 -.61

화가나는 1.70(1.26) 2.35(1.76) -.65 -1.90

우울한 1.65(1.17) 2.15(1.58) -.50 -1.61

지루한 2.08(1.69) 2.30(1.57) -.23 -.62

**p < .01, ***p < .001

표 2. 사건초기 사회적지지 고저집단의 정서차

T2

사회적

지지

고

(n=40)

사회적

지지

저

(n=40)

평균차 t

흥이나는 5.05(1.57) 4.60(1.39) .45 1.36

행복한 5.58(1.48) 5.43(1.22) .15 .49

평온한 5.45(1.22) 4.95(1.41) .50 1.69

안정된 5.53(1.18) 5.02(1.27) .50 1.83

불안한 1.50(.75) 1.88(1.09) -.38 -1.79

화가나는 1.55(1.01) 1.63(1.01) -.08 -.33

우울한 1.60(.81) 1.68(1.00) -.08 -.37

지루한 1.55(.88) 2.07(1.39) -.53 -2.03*

*p < .05

표 3. 2개월 후 사회적지지 고저집단의 정서차

비교했을 때 4월 말(1차 조사)에 유의미한 수

준에서 더 화나고(t = 2.325, df = 79, p < 

.05) 지루함(t = 2.159, df = 79, p < .05)을 느

꼈으며, 이를 통해 고각성 영역에서나 저각성

영역에서 더 불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통해, 1차 자료 수집 당시 참가

자들이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이

는 고각성 측면과 저각성 측면 모두에 해당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사회적 지지, 노인 우울, 미래시간조망, 활

동적 노년 고저 집단 각각의 정서 변화 값 간

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

는데, 전반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변인을 살펴본 결과가 표 2, 3, 

4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대로, 1차 자료 수집 시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전반

적인 긍정적 정서(흥이나는(t(80) = 3.20, p < 

.01), 행복한(t(80) = 2.69, p < .01), 평온한(t(80) 

= 3.76, p < .001), 안정된(t(80) = 2.82, p < 

.05))가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표 2 참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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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2

사회적

지지

고

(n=40)

사회적

지지

저

(n=40)

T1-T2의

평균차
t

흥이나는 .05(1.84) -.78(1.90) .83 1.97

행복한 .15(1.19) -.65(1.55) .80 2.60*

평온한 .25(1.21) -.40(1.57) .65 2.07*

안정된 .08(1.42) -.38(1.68) .45 1.30

불안한 .35(1.39) .18(1.62) .18 .52

화가나는 .15(1.51) .73(1.81) -.58 -1.54

우울한 .05(1.11) .48(1.50) -.43 -1.44

지루한 0.53(1.59) .23(1.53) .30 .86

*p < .05

표 4. 사회적지지 고저집단의 정서 변화량 간의 차

이 검증

시점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 지루한(t(80) = -2.03, p < .05) 정서만 유의

미하게 낮을 뿐, 그 외 모든 정서에서는 차이

가 없었다(표 3 참조). 이는 사회적 지지 경험

이 재난 간접 경험 시 정서적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고저

집단에게 두 시점 간의 정서 차이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두

시점 간 차이값의 사회적 지지 고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

건 직후와 이후에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반

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

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

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평온한(t(80) 

= 2.07, p < .05), 행복한(t(80) = 2.60, p < 

.05) 정서를 더 낮게 보고함으로써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표 4 참조). 즉, 재난

간접 경험 직후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일수

록 두 정서가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가설 1 지지). 본 연구 결과

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김승연 등, 2007; Bei et 

al., 2013; Birditt et al., 2005; Horowitz, 1993; 

Norris et al., 2002; Norris et al., 2002)을 지지하

는데, 국가적 재난을 접한 후에 사회적 지지

가 낮은 사람들이 부적으로 영향 받은 정서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

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동하였다는 것은 그만

큼 사회적 지지의 여부가 재난 간접 경험 후

정서 경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라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 존재의 중요성은 물론 사

회적 지지의 상실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궁극

적으로 심리적 건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기

존 연구들(유양경, 2004; 최혜숙, 2006; Pender, 

1996; Vaillant & Mukamal, 2001)과도 맥을 같이

한다.

노인 우울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1차 시점에서

지루한 정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의미하

게 더 부정적이고 덜 긍정적이었다(표 5 참

조). 구체적으로, 재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

험한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

람들보다 흥이나는(t(80) = -3.60, p < .01), 행

복한(t(80) = -3.51, p < .01), 평온한(t(80) = 

-3.28, p < .01), 안정된(t(80) = -3.42, p < .01) 

정서를 덜 느끼고, 불안한(t(80) = 2.41, p < 

.05), 화가나는(t(80) = 2.52, p < .05), 우울한

(t(80) = 2.52, p < .05) 정서를 더 경험하였다. 

반면 2개월 후의 시점에서는 초기와 같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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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노인우울

고

(n=28)

노인우울

저

(n=52)

평균차 t

흥이나는 3.50(1.82) 4.98(1.72) -1.48 -3.60**

행복한 4.43(1.79) 5.69(1.38) -1.26 -3.51**

평온한 4.43(1.57) 5.50(1.29) -1.07 -3.28**

안정된 4.36(1.73) 5.54(1.32) -1.18 -3.42**

불안한 2.54(1.79) 1.63(1.14) .90 2.41*

화가나는 2.64(1.73) 1.69(1.37) .95 2.52*

우울한 2.46(1.60) 1.60(1.19) .87 2.52*

지루한 2.54(1.69) 2.00(1.57) .54 1.42

*p < .05, **p < .01

표 5. 사건초기 노인우울 고저집단의 정서차

T1-T2

노인우울

고

(n=28)

노인우울

저

(n=52)

T1-T2의

평균차
t

흥이나는 -.75(2.17) -.15(1.73) -.60 -1.34

행복한 -.61(1.69) -.06(1.24) -.55 -1.52

평온한 -.43(1.43) .12(1.41) -.54 -1.64

안정된 -.68(1.59) .13(1.48) -.81 -2.28*

불안한 .61(1.83) .08(1.27) .53 1.37

화가나는 .82(1.93) .23(1.52) .59 1.51

우울한 .57(1.48) .10(1.22) .48 1.54

지루한 .29(1.51) .42(1.59) -.14 -.38

*p < .05

표 7. 노인우울 고저집단의 정서 변화량 간의 차이

검증

T2

노인우울

고

(n=28)

노인우울

저

(n=52)

평균차 t

흥이나는 4.25(1.62) 5.13(1.33) -.88 -2.62*

행복한 5.04(1.62) 5.75(1.12) -.71 -2.08*

평온한 4.86(1.33) 5.38(1.32) -.53 -1.71

안정된 5.04(1.32) 5.40(1.19) -.37 -1.27

불안한 1.93(1.18) 1.56(0.78) .37 1.69

화가나는 1.82(1.25) 1.46(0.83) .36 1.54

우울한 1.89(1.20) 1.50(0.67) .39 1.61

지루한 2.25(1.65) 1.58(0.75) .67 2.05*

*p < .05

표 6. 2개월 후 노인우울 고저집단의 정서차

향으로, 흥이나는(t(80) = -2.62, p < .05), 행복

한(t(80) = -2.08, p < .05), 지루한(t(80) = 2.05, 

p < .05) 정서가 차이가 난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표 6 참조), 이

세 정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울이 높은 사

람들의 정서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

본적으로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고각성의 정

적 정서가 낮고 저각성의 부적정서가 높은 것

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각성 상태가 낮은 수

준에서 부정적인 정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시점 간 정서 차

이값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7 참조)에서

도, 우울 정도가 높은 노인들 사건 초기에 안

정된(t(80) = -2.28, p < .05) 정서에서 더 낮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설 2를 부분

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저각성 정적정서에 있

어서만 우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유의미하

게 높았으며, 다른 정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우울

수준이 삶 속에서의 경험에 정서적으로 한시

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우울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서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덜 긍

정적이고 더 부정적이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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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미래시간

조망

고

(n=34)

미래시간

조망

저

(n=46)

평균차 t

흥이나는 5.59(1.42) 3.63(1.76) 1.96 5.34***

행복한 6.26(1.05) 4.50(1.60) 1.76 5.93***

평온한 5.88(1.12) 4.57(1.47) 1.32 4.54***

안정된 5.91(1.22) 4.54(1.56) 1.37 4.41***

불안한 1.47(1.13) 2.30(1.58) -.83 -2.75**

화가나는 1.41(.99) 2.48(1.75) -1.07 -3.46**

우울한 1.32(.77) 2.33(1.61) -1.00 -3.70***

지루한 1.68(1.39) 2.57(1.70) -.89 -2.58*

*p < .05, **p < .01, ***p < .001

표 8. 사건초기 미래시간조망 고저집단의 정서차

T2

미래시간

조망

고

(n=34)

미래시간

조망

저

(n=46)

평균차 t

흥이나는 5.38(1.35) 4.41(1.47) .97 3.02**

행복한 5.88(1.27) 5.22(1.35) .66 2.23*

평온한 5.47(1.38) 5.00(1.28) .47 1.57

안정된 5.59(1.31) 5.04(1.15) .54 1.97

불안한 1.47(.61) 1.85(1.11) -.38 -1.78

화가나는 1.44(.70) 1.70(1.17) -.25 -1.12

우울한 1.35(.54) 1.85(1.05) -.49 -2.73**

지루한 1.53(.66) 2.02(1.42) -.49 -2.06*

*p < .05, **p < .01

표 9. 2개월 후 미래시간조망 고저집단의 정서차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시간조망

미래시간조망 역시 가설 3을 지지하였는데, 

1차 시점에서 고저집단이 모든 정서에서 영향

을 받았다. 즉, 미래시간조망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흥이

나는(t(80) = 5.34, p < .001), 행복한(t(80) = 

5.39, p < .001), 평온한(t(80) = 4.54, p < 

.001), 안정된(t(80) = 4.41, p < .001) 정서가

더 낮았으며, 불안한(t(80) = -2.75, p < .01), 

화가나는(t(80) = -3.46, p < .01), 우울한(t(80) 

= -3.70, p < .001), 지루한(t(80) = -2.58, p < 

.05) 정서는 더 높았다(표 8 참조). 그런데, 2차

시점에서는 저각성 정적 정서와 고각성 부적

정서에서 두 집단이 차이가 없게 바뀐 반면, 

고각성 정적 정서(흥이나는(t(80) = 3.02, p < 

.01), 행복한(t(80) = 2.23, p < .05))와 저각성

부적 정서(우울한(t(80) = -2.73, p < .01), 지루

한(t(80) = -2.06, p < .05))에서는 두 집단이 1

차 시점과 같이 미래시간조망이 낮은 노인들

이 덜 긍정적이고 더 부정적인 방향을 보였다

(표 9 참조).

이러한 두 시점의 차이값들 간의 차이를 분

석해본 결과, 미래시간조망이 낮은 사람들은

모든 정적 정서(흥이나는(t(80) = 2.49, p < 

.05), 행복한(t(80) = 4.03, p < .001), 평온한

(t(80) = 2.91, p < .01), 안정된(t(80) = 2.51, p 

< .05))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고 부적

정서 중에서는 화가나는(t(80) = -2.38, p < 

.05)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10 참조). 

이는 미래시간조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

건을 접한 후 정적 정서를 더 낮게 부적 정서

를 더 높게 경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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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2

미래시간

조망

고

(n=34)

미래시간

조망

저

(n=46)

T1-T2의

평균차
t

흥이나는 .21(1.45) -.78(2.10) .99 2.49*

행복한 .38(.78) -.72(1.62) 1.10 4.03***

평온한 .41(.99) -.43(1.60) .85 2.91**

안정된 .32(1.25) -.50(1.68) .82 2.51*

불안한 0(1.18) .46(1.68) -.46 -1.43

화가나는 -.03(1.03) .78(1.98) -.81 -2.38*

우울한 -.03(.72) .48(1.62) -.51 -1.89

지루한 .15(1.40) .54(1.66) -.40 -1.16

*p < .05, **p < .01, ***p < .001

표 10. 미래시간조망 고저집단의 정서 변화량 간의

차이 검증

T1

활동적

노년

고

(n=38)

활동적

노년

저

(n=42)

평균차 t

흥이나는 5.37(1.65) 3.64(1.71) 1.73 4.58***

행복한 6.03(1.20) 4.55(1.69) 1.48 4.56***

평온한 5.84(1.20) 4.48(1.42) 1.37 4.63***

안정된 5.87(1.23) 4.45(1.55) 1.42 4.54***

불안한 1.76(1.52) 2.12(1.40) -.36 -1.09

화가나는 1.55(1.20) 2.45(1.73) -.90 -2.72**

우울한 1.39(.89) 2.36(1.62) -.96 -3.34**

지루한 1.74(1.52) 2.60(1.62) -.86 -2.43*

*p < .05, **p < .01, ***p < .001

표 11. 사건초기 활동적노년 고저집단의 정서차

T2

활동적

노년

고

(n=38)

활동적

노년

저

(n=42)

평균차 t

흥이나는 5.47(1.27) 4.24(1.45) 1.24 4.05***

행복한 5.92(1.17) 5.12(1.40) .80 2.76**

평온한 5.55(1.25) 4.88(1.35) .67 2.31*

안정된 5.55(1.20) 5.02(1.24) .53 1.93

불안한 1.42(.55) 1.93(1.16) -.51 -2.54*

화가나는 1.45(.69) 1.71(1.22) -.27 -1.22

우울한 1.45(.65) 1.81(1.07) -.36 -1.86

지루한 1.37(.59) 2.21(1.42) -.85 -3.53**

*p < .05, **p < .01, ***p < .001

표 12. 2개월 후 활동적노년 고저집단의 정서차

활동적 노년

활동적 노년집단과 비활동적 노년집단 사이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정서들에 대한 양

상이 표 11, 12, 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건 간접 경험 초기에는 활동

적 노년 점수가 낮은 노인들이 높은 노인들보

다 모든 긍정적 정서(흥이나는(t(80) = 4.58, p 

< .001), 행복한(t(80) = 4.56, p < .001), 평온

한(t(80) = 4.63, p < .001), 안정된(t(80) = 4.54, 

p < .001))가 매우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부정

적 정서 역시 불안한 정서를 제외하고 화가나

는(t(80) = -2.72, p < .01), 우울한(t(80) = 

-3.34, p < .01), 지루한(t(80) = -2.43, p < .05) 

정서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11 참조). 

정서 변화 간의 차이를 다시 T1-T2로 살펴본

결과, 활동적 노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행

복한(t(80) = 2.19, p < .05), 평온한(t(80) = 

2.24, p < .05), 안정된(t(80) = 2.66, p < .05), 

우울한(t(80) = -2.21, p < .05) 정서가 더 낮아

서 가설 4를 지지하였다(표 13 참조). 다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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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2

활동적

노년

고

(n=38)

활동적

노년

저

(n=42)

T1-T2의

평균차
t

흥이나는 -.11(1.83) -.60(1.96) .49 1.15

행복한 .11(1.20) -.57(1.55) .68 2.19*

평온한 .29(1.25) -.40(1.52) .69 2.22*

안정된 .32(1.36) -.57(1.63) .89 2.66*

불안한 .34(1.65) .19(1.37) .15 .45

화가나는 .11(1.25) .74(1.96) -.63 -1.74

우울한 -.05(.87) .55(1.60) -.60 -2.12*

지루한 .37(1.60) .38(1.53) -.01 -.04

*p < .05

표 13. 활동적노년 고저집단의 정서 변화량 간의 차

이 검증

기서는, 이러한 경향이 2개월 후(T2 시점)에도

반 이상의 정서들에서 초기(T1 시점)의 반응들

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표 12 참조). 즉, 사건 2개월 후에

활동적 노년인 낮은 노인들은 높은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수준에서 흥이나는(t(80) 

= 4.05, p < .001), 행복한(t(80) = 2.76, p < 

.01), 평온한(t(80) = 2.31, p < .05) 정서가 더

낮았고 불안한(t(80) = -2.54, p < .05), 지루한

(t(80) = -3.53, p < .01) 정서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적 노년 변인이

재난 간접 경험 자체에 정서적으로 보호요인

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평소 기본적인 정서

상태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활동적 노년 점수가 낮

은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덜 긍정적인 집단이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거꾸로 활동적

노년 점수가 높은 노인들은 평소에 정서적으

로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사람들이 국가적 재난 이후 정서

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지은 2013; Baschnagel et al., 2009; 

Cho et al., 2003; Holmes et al., 2007; Suval et 

al., 2008)에서 착안하여, 정서적으로 비교적 탄

력적인 노년층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국가적 재난 이후 사람들

이 겪는 정서에 관한 연구들이 기존에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99년 대만 대지진(Seplaki, 

Goldman, Weinstein, & Lin, 2006), 미국 9/11테

러(Back, Küfner, & Egloff, 2010; Metcalfe, 

Powdthavee, & Dolan, 2011), 2005년 미국 허리

케인 카트리나(Kimball. Levy, Ohtake, & Tsutsui, 

2006), 동일본대지진 (Uchida, Takahashi, & 

Kawahara, 2014) 등의 사건 이후 사람들의 정

서적 변화를 기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사람들 역시 직

접 겪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울과 같은 부

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차 변인에 따라 심리

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개인차 변인들에 주목하고, 어

떠한 요인들이 노년층의 정서변화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과를 통해 노년기 정서에 있어

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우울 수준이 위험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였다. 또한, 미래시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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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

서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통해 두 변

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미래시간조망과 활동

적 노년 변인이 정서적 삶에 긍정적으로 기능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시간조망

과 활동적 노년의 경우, 각 변인이 인간의 주

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건강에 있어서 갖고 있

는 고유의 특성에 덧붙여 정서적 측면 자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함으

로써 이후 두 변인이 인간의 자기조절 능력과

적응적 삶에 학문적, 현실적 측면에서 보조적

인 역할을 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특히 활동적 노년 연

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

문에, 활동적 노년의 양상에 대한 증거가 아

직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활

동적 노년 집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활동적 노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정서적 적응 양상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각각의 고유한 패턴

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

다. 즉,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저각성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능숙한 자기조절을 통해 환

경에 쉽게 동요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앙과 같은 일들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내용(Norris, Friedman, and 

Watson, 2002; Norris, Friedman, Watson, Byrne, 

2002) 등이 노년기의 정서적 적응 양상을 설

명하는 기본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

를 통해 이러한 노년기 정서적 양상에 개인차

변인이 개입하여 그 안에서 다시 적응적 비적

응적 패턴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사회

적 지지, 우울, 미래시간조망, 활동적 노년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정서적으로 보호 및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 재난

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은 생활 속에

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정서적으

로 영향을 받고 회복하는 데 작용할 것이며, 

개인의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사회적

보조 역할의 방향에 대한 인식의 풍토는 현재

노년층에게는 물론 미래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젊은 층에게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년

을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으로 살펴본 함의들과 더불

어,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한계점들을 통

해 후속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80명의 연

구참가자의 보고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인

차 변인 각각의 고저 집단에는 약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인원만이 배정이 되었다. 정서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인명사고와 같은 국

가적 재난은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질적으로 다양하고

양적으로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양상과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자료 분석 결과 연구자가 예상했던 결과

의 패턴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좀 더 많은 표

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분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688 -

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의 연령이 노년

기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두 60대

(최저연령 60세, 최고연령 69세, 평균 63.85세, 

표준편차 2.34)로, 노년기이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완전한 노년기라고 받아

들이기에는 아직은 이른 연령이다. 특히 100

세 시대가 언급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가 급속도로 공유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들의 적극

적인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 사

이에서 연령을 인지하는 기준이 예전에 비해

10년 정도가 낮아진 시점에서 60대만으로 이

루어진 표집이 노년기를 어느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 노년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참가자 연령 분산을 60대에

서부터 80대 이상까지 두루 다룰 수 있으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노년기 정서 적

응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노년기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년기의 양상을 설명하였는데, 

청년층과 중년층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

한다면 연령 차이에 따른 효과나 각 연령대에

서 정서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변인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풍부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 후 일주

일 후에 1차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후 2차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두 시점

이 정서의 변화와 회복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선, 1차 자료 수집 시점은 재난 사건 이후

일주일 후인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기 위해서는 사건 후 3일 정도 이내에 정서를

측정하였다면 보다 생생한 정서 상태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을 두 달 후로 잡고

자료를 재수집하였는데, 두 달 정도 안의 시

점에서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 때문에 대중매

체에서 아직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경험하는 간접 재난 역시 작

은 정도로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유사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최소

한 6개월 혹은 일 년 후 정도의 시점이 지난

다음에 2차 자료 수집을 한다면 참가자가 충

분히 일상 정서로 돌아온 상태에서의 자료를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가지 정서는 기

본적으로 Russel(1980)이 고안한 Circumplex 

Model의 28가지 정서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

며, 그 중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자주

느끼게 된다고 판단한 8가지를 발췌하여 사용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한 정서들이

실제로도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정

말로 평소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

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파일럿 실험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신뢰성 있게 적용 가

능한 정서들을 발췌 혹은 제작하여 연구 도구

로 사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임의성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건 직후와

이후의 정서 자료만을 가지고 개인차에 따른

정서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러한 연구 진행으로

도 참가자들의 정서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건 직후 수집된 정서, 즉 정적 정

서는 낮고 부적 정서가 높은 양상이 과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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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건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인

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서 측정을 하는 시기

에 의도치 않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이

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 검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연구 결과의 원인이 외생변

수 때문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실

험은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방

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이 이루어진 실험실 상황이 아닌 일상 상

황에서의 정서 반응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반면, 경험과

정서에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변인들, 이를

테면 노인 참가자 표집이 60대에 국한되어 충

분히 무선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사건 사

이에 참가자들이 경험한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과 같은, 실험 외적 조건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적타당도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재난 사건 유발의 조작이 불가능하

긴 하지만, 인구센서스 조사와 같이 국가가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정서 자료가 있어서 이

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건 이전의 정서를 함

께 분석함으로써 정서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자를 무선화하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또 다른 변인들과의 관

계를 함께 살펴보면 노년기 정서적 적응의 보

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우울경향성, 

미래시간조망, 활동적 노년 등의 변인에 의해

8개의 정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주목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조절변인은

우울경향성을 제외하고는 정서적 삶과 직결되

는 변인들은 아니다. 따라서 정서적 적응과

보다 가까운 변인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나

정서 표현성, 정서변산성 등과 같은 변인을

사용하여 노년기 정서 변화를 살펴본다면 노

년기 정서 양상에 대한 보다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평소에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 정서중심적 대

처양식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기준이나, 평소

에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지, 정서강도의 변

동이 심한지 질적으로 변산이 많은지 등에 대

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노

인들 보다 재난 경험 상황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것

이며, 따라서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여 노년기

정서적 삶을 대비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발전

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변인 선택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 ‘지루함’정서에 대한 결과가 다소 일

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서 변인

선택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

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

회적 지지, 우울, 미래시간조망, 활동적 변인

의 네 가지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종합

하였을 때, 어떤 경우는 차이가 없다가 2차에

나기도 하고 1차와 2차 모두 고저 집단 간 차

이가 나기도 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이

는 각 평소의 경향일 수도 있겠지만, ‘지루함’ 

정서가 스트레스 적응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

신 건강 관련 변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서적 적응과 정신 건강과 관

련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정서 변화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을 적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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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적 재난이 사람들에게 닥친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

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난이 있어

왔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한 이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극복과정에서 사

람에 따라 쉽게 극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파가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재난이 주는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면이 정서에 탄력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는 것이 재해의 복

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즉, 개인에 따라

혹은 집단에 따라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복 과정을 돕는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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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Future Time Perspective, Active Aging on Emotional Change after

Indirect Disaster Experience among the Elderly

Myung Hyun Cho        Jae Yoon Chang        Kyung Ryu        Juil Rie

                   Sogang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on emotional change 

after indirect trauma among elderly. After Sewolho Accident in South Korea, we invested emotion of the 

elderly and collected the same variables from the same sample two months after the accident. In study, 

we examined how social support, depress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ctive aging affect emotion of 

elderly and which emotions are affected by these four variables. As a result, when compared to the 

counterpart, those with lower perceived social support,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ctive aging and 

higher depression level experienced lower levels of positive emotion and higher level of negative emotion 

after indirect disaster experience. Overall, we could certify that social support,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ctive aging functioned as protective factors, whereas depression functioned as a risk facto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our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 of elderly, indirect disaster experience, social support, depression, future time perspective, activ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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